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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육추계획 수립 

	 
	 
	가. 올인 올아우트 시스템(All-in All-out System) 
  '올인 올아우트'란 일정한 계사안에 병아리를 일시에 입추하여 일시에 출하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방법은 육계를 출하한 후 소독을 끝마칠때까지 새로운 병아리를 입추하지 않으므로서 어떤 전염병으로부터 감염될 위험이 적으며, 특히 앞서 사육한 계군으로부터의 질병과 격리시킴으로서 새로 입추한 계군은 깨끗한 환경조건하에서 좋은 출발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올인 올아우트 방법은 계군의 나이를 중복시켜서 연속적으로 입추 육성하는 방법(Multiple Brooding)에 비하여 육계의 성장이 빠르고 사료효율이 좋으며 폐사율이 낮기 때문에 육계사육시 생산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사육체계라고 할 수 있겠다. 

나. 연간 육추회수 결정 
  육계의 사육목적에 따라 육추기간의 길이와 계사 휴식기간은 다양하며 이기간의 변화는 동일한 계사안에서 년간 육추회수에 영향을 미친다. 육추기간 사이의 정상적인 계사 휴식기간은 7~14일이 적당하며, 육추기간과 계사 휴식기간이 짧을수록 연간 육추회수는 증가한다. 

다. 사육밀도의 계획 
  계사의 적정 수용수수는 계사의 보온능력, 계사내 온도, 습도, 환기시설 유무, 바닥상태, 닭의 성장속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 일반적으로 평당 사육수수가 많아지면 
○ 사료섭취량이 감소하고 
○ 성장률이 떨어지며 
○ 사료효율이 나빠진다. 
○ 카니발리즘(Cannibalisn), 즉 깃털이나 항문을 쪼는 닭이 많이 발생하고 
○ 폐사율이 증가하며 
○ 흉부에 수종이 많이 생기고 
○ 깃털이 불량한 닭이 많이 생겨 상품가치를 저하시킨다. 

  그러나 평단 사육수수가 늘어날수록 동일한 계사내에서 생산되는 육계의 전체 중량은 많아지며 어느 수준까지는 투자에 대한 수익도 늘어날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당 사육수수가 37수에서 110수로 3배 증가하면 단위면적당 총 육계 생산량은 219%로 증가한다. 그러나 체중은 약 9%정도 떨어지고, 폐사율은 약 2.8배나 높아지며, 사료요구율은 10%정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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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평사에서 사육되고 있는 출하직 전의 육계

	 
	 
	 
	 
	 
	 

	 
	 
	표 1. 사육밀도가 육계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수당
바닥면적
(㎡)

평 당
사육수수(수)

체중 

폐사율
(%) 

사료요구율 

단위면적당
생산량지수
(%) 

체중
(kg) 

지수
(%) 

사료요구율 

지수
(%) 

0.09
0.08
0.07
0.06
0.05
0.04
0.03 

37
41
47
55
66
83
110 

1.87
1.86
1.84
1.82
1.79
1.75
1.70 

100  
99
98
97
96
94
91 

2.1
2.3
2.6
3.0
3.6
4.5
5.8 

2.05
2.06
2.08
2.11
2.15
2.20
2.26 

100
101
102
103
105
107
110 

100
110
122
137
155
183
219 



	 
	 
	 
	 
	 
	 

	 
	 
	표 2. 출하체중별 적정 사육밀도

	 
	 
	출하체중
(kg)

수당
바닥면적
(㎡) 

사육수수(수) 

닭고기생산량(kg) 

㎡당

평당 

㎡당

평당 

1.4
1.8
1.3
2.7
3.2 

0.06
0.07
0.09
0.12
0.16 

18
14
11
8
6 

55
47
37
27
21 

80
80
80
74
66 

265
265
265
244
217 



	 
	 
	 
	 
	 
	 

	 
	 
	  체중, 사료효율 및 폐사율을 고려할 때 일정한 크기의 계사에서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적정 사육밀도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예를 들어 1.8kg짜리 육계를 출하할려고 하면 평당 약47수의 육계를 사육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육계는 온도가 높을수록 1수당 바닥면적을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여름철에 비하여 동일한 면적에서 약 10%정도 더 사육하여도 무방하다. 

	 
	 
	 
	 
	 
	 

	 
	2. 육추준비 

	 
	 
	가. 육추기구 
  실제로 육계를 사육하는데 필요한 육추기구는 산란계 병아리에 사용하는 것과 거의 같지만 육추기구의 수용능력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산란계 병아리 1,000수용 육추기에는 약 600~750수 정도의 육계를 사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날씨가 추울 때에는 사육수수중 이보다 약 20%정도 줄이는 것이 좋다. 
  육계 1수당 사료통의 길이는 입추후 처음부터 6주령까지는 약 5cm, 그 이후 출하시까지는 약 7.5cm가 적당하다. 만약 1수당 사료통의 길이가 부족하면 증체량이 떨어지고 발육이 균일하지 않으므로 상품가치가 떨어져서 결국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육계의 평당 사육수수를 35수에서 60수까지 늘려도 1수당 사료통의 길이를 2배로 하여주면 증체량이나 사료요구율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Nakaue, 1981). 그리고 원형급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1수당 사료통의 길이를 약 20%정도 줄여도 무방하다. 
  1수당 물통의 길이는 약 2.5cm가 되어야 하지만 원형급수기의 경우에는 약 20%줄여도 된다.

나. 깔짚의 준비 
  깔짚의 재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깔짚의 재료에 따라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며, 중요한 사실은 수분함유 능력이 우수하다고 해서 항상 육계의 발육이 빠른 것은 아니다. 왕겨는 소나무 톱밥에 비하여 수분함유 능력이 약 1.7배나 되지만 육계의 발육에 있어서는 약 97%정도밖에 안된다.
  좋은 깔짚의 구비조건으로는 다음과 같다.
○ 무게가 가벼워야 한다. 
○ 깔짚재료의 크기가 중간정도이어야 한다. 
○ 수분 흡수능력이 높을 것. 
○ 빨리 건조되는 것. 
○ 재료가 부드럽고 육계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 
○ 대기중의 수분을 적게 흡수하는 것. 
○ 값이 싼 것. 
○ 깔짚으로 사용한 후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조건을 갖춘 깔짚을 계사 바닥에 5cm이상 미리 깔아두어 실내온도와 같아지도록 한다. 입추후에는 바닥 상태를 보아 깔짚을 자주 보충하거나 교체한다. 



	 
	 
	표 3. 깔짚의 재료별 비교 

	 
	 
	깔짚재료

깔짚 100g당 함수능력(g)

육계의 발육능력(kg) 

땅콩껍질
소나무대팻밥
황 겨
소나무껍질+대팻밥
소나무껍질
옥수수속대
소나무톱밥
흙 

203
190
171
160
149
123
102
  69 

-
1.53
1.57
1.54
1.54
1.62
1.62
1.47 



	 
	 
	자료 : Georgia 대학, 1975.

	 
	 
	 
	 
	 
	 

	 
	 
	다. 계사소독 
  올인 올아우트 사육체계가 가장 합리적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연속사육체계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최선의 방법은 철저한 소독을 한 후에 입추하는 것이 좋겠다. 
  소독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먼저 계사내부(바닥, 천정, 벽)와 각종 육추기구(사료통, 물통, 난로 등)를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소독약을 충분히 뿌린다. 그리고 실내가 충분히 건조된 후에 입추를 하도록 한다. 소독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장사정에 따라서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 입식전후 관리요점 

	 
	 
	가. 급 수 
  병아리가 도착하기 몇 시간 전에 물통에 미리 물을 채워 놓아 물온도가 실내온도 가까이 오르게 하며 이때 적당량의 음수용 비타민제나 항생제를 첨가해 주면 병아리의 발육을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 며칠동안은 물의 온도를 75℉(24℃) 정도가 되도록 하고 그 이후부터 서서히 물의 온도를 낮추어 줌으로써 사료섭취량을 증가시키고 폐사율을 낮출 수 있다. 

나. 급 이 
  병아리가 도착한 후 물을 충분히 먹고 나면 약 3시간 후에 사료를 급여한다. 이때 가루모이를 그대로 급여해도 무방하지만 장거리 수송에 의한 스트레스나 탈수증이 우려될 때에는 비타민제나 항생제를 희석한 물로 사료를 버무려서 손으로 쥐었다가 놓으면 다시 풀어질 정도로 하여 1~2시간 불리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사료통 뚜껑이나 사료포대종이 위에 사료를 뿌려주어 병아리가 자기 위치에서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하여주며, 약 3일째부터는 가루모이를 사료통에 주어 병아리가 마음대로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사료통에 사료를 급여할 때에는 허실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만약 주의를 하지 않으면 전체 사료소비량의 3~6%에 해당하는 사료를 낭비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료는 사료통에 가능한 한 조금씩 주는 것이 좋다. 

다. 입식전후 환경관리 및 일반관리 요점 
  처음 1주일간의 온도 및 습도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육추실이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병아리의 상태에 따라 온도를 조절하며 봄철에는 4주정도 급온한 후 21℃전후에 폐온하는 것이 적당하다. 

○ 육추초기에는 충분한 습도를 유지하여 병아리가 탈수증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초기에는 70%, 후기에는
    60% 정도가 적당한 습도이다. 
○ 병아리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면서 환기를 충분히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환기가 나쁘게 되면 콕시듐
    증, 장염, 호흡기성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 육추실의 크기에 따라 수용계획을 세우며 밀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 깔짚의 상태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 주기적인 살충, 소독과 아울러 예방접종을 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다. 
○ 사료통과 물통의 면적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며 청결하게 한다. 
○ 계군의 이상이 있을때는 즉시 전문가의 협조를 구한다. 



